
인사말

추운 날씨에도 발표식을 빛내주기 위해 찾아준 내빈과 사부대중 여러
분께 불교계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조계종은 올해 초부터 불교가 걸어온 길을 스스로 성찰하고 시대적 과
제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‘21세기 불교’로 혁신하기 위해 자성과 
쇄신 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종교평화 불교인 선언>은 그 자성
과 쇄신 결사가 우리 사회에 내놓은 첫 결실입니다. 나아가 종교인들
이 힘을 합해 갈라진 사회를 대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
다. 이런 뜻 깊은 자리를 찾아주신 이웃종교 지도자 여러분, 정관계를 
비롯한 우리 사회 지도자 여러분,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불자 여러분들
을 <종교평화 불교인 선언>을 증명해주시는 분으로 모십니다. 여러분
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한국불교는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. 

지금 발표식을 하는 조계사 마당 가운데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홰
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. 이 홰나무 밑에 ‘3.1 독립선언서’를 인쇄했
던 보성사 건물이 있었습니다. 독립선언의 주역은 바로 종교인들이었습
니다. 92년 전 당시 종교인들은 작은 차이를 넘어 일본 식민지에 항거
하는 거족적 독립운동을 이끌어낸 것입니다. 종교평화를 넘어 시대적 요
청에 온 몸을 던진 것입니다. 종교평화 발표식 장소가 이렇게 독립선언
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은 역사적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 의미가 
남다르고 각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  

지금 지구촌 곳곳에선 종교간 사소한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비화돼 종교
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다행
스럽게 우리나라는 종교 간 평화와 협력의 전통이 지금까지 면면히 이
어져오고 있습니다. 독립선언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최근 우려스



러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, 우리의 종교평화 문화는 세계의 모든 
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 자랑거리가 21세
기에도 더 발전하고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종교인들이 힘을 모아야 합
니다.

 <종교평화 불교인 선언>은 우리 사회 종교평화, 사회대통합을 위한 
하나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. 불교가 먼저 공손하게 손을 내밉니
다. 이웃종교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의 손을 따듯하게 맞잡아 주시길 
바랍니다. 모든 종교가 굳게 손을 맞잡으면 종교평화는 물론이고 온 
사회에 평화와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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